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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별 헤는 밤｣ 중

윤동주 (1917.12.30 - 1945.02.16)

일제강점기에 짧게 살다간 젊은 시인으로, 어둡고 가난한 생활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고뇌를 사색하고, 일제의 강압에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고민하는 철인이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얼마되지 않는 시 속에 반영되어 있다.

*주요작품 ｢서시｣, ｢또 다른 고향｣, ｢별 헤는 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년 정음사 간행. 8 ·15광복을 몇 달 앞두고 옥사한 이 시인의 유고를 친구 

정병욱과 동생 일주가 주선하여 발행했다. 저자의 사진과 서시가 있고, 

1부에 ｢자화상｣, 「소년｣, ｢눈 오는 지도｣ 등 18편, 2부에 ｢흰 그림자｣, ｢사랑스런 

추억｣ 등 5편, 3부에 ｢참회록｣, ｢간｣ 등 42편, 4부에 ｢산울림｣, ｢해바라기 얼굴｣ 등 

22편, 5부에 ｢투르게네프의 언덕｣, ｢달을 쏘다｣ 등 5편, 모두 92편이 수록되었다.

1부는 연희전문 문과를 졸업할 무렵 졸업기념으로 출판하려던 자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수록한 것이고, 2부는 도쿄 시대의 작품, 3부는 

습작기의 작품이다. 그리고 4부는 동요, 5부는 산문이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아픔을 노래하거나 내면적 자아를 응시하는 시들이 대부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두산백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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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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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설명

1941년 11월 20일에 창작되었다.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의 서시인 이 작품은 

시집의 전체적인 내용과 윤동주의 생애를 암시하고 

상징한다. 존재론적 고뇌를 투명한 서정성으로 

이끌어 올림으로써 광복 후 혼란한 시대에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아름다운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시인 박두진은 최고의 서정시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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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2연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3연으로 나눈다. 

1연은 하늘의 이미지가 표상하듯이 천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순결의지로 해석되고, 2연은 섬세한 감수성의 

울림으로써 대지적 질서 속에서 고뇌하는 삶을 

보여준다. 3연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처럼 진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바탕으로 한 소명의식을 보여준다. 

특히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는 구절은 운명애에 대한 확고하면서도 신념에 찬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자아 성찰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주제는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운명과 맞서서 

절망을 극복하려는 자기 구원과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절망의 환경일수록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다. 윤동주가 선택한 구원의 

방법은 운명에 대한 긍정과 따뜻한 사랑이었다. 진실한 

자아 성찰과 통렬한 참회의 과정을 겪으면서 변증법적 

자기 극복과 초월의 노력으로 마침내 참된 생명력을 

획득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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